
- 1 -

보도자료

보도시점
2024. 9. 22.(일) 11:00

9. 23.(월) 조간
배포 2024. 9. 20.(금) 16:00

추석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394개소 적발
 - 거짓표시 224개소(형사입건), 미표시 170개소(과태료 4,406만원 부과) -

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(원장 박성우, 이하 농관원)은 추석 명절을 맞아 

유통량이 많은 선물·제수용품 중심으로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원산지 

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394개소*(품목 437건**)를 적발하였다.

  * 위반업체(394개소): 일반음식점(247), 가공업체(39), 소매업체(38), 식육판매업체(24), 기타(46)

 ** 위반품목(437건): 배추김치(116), 돼지고기(79), 닭고기(39), 두부류(39), 쇠고기(26), 기타(138)

 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

선물·제수용품 등 제조·가공업체, 통신판매업체, 농축산물 도·소매업체 등 

18,549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

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.

 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224개 업체는 형사입건(7년 이하의 징역이나 

1억 원 이하의 벌금)하여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, 미표시로 

적발한 17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4,406만원을 부과하였다.

  또한, 이번 단속기간에는 제수용품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

많은 사람이 찾는 전국의 전통시장 163개소*에서 소비자단체, 시장상인회, 

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위해 캠페인도 펼쳤다.

  * 서울 까치산시장, 군포 산본시장, 정선 아리랑시장, 청주 가경터미널시장, 천안 중앙시장, 

군산 공설시장, 광양 중마시장, 대구 관문상가시장, 부산 동래시장, 제주 동문재래시장 등

  박성우 농관원장은 “이번 추석 명절 원산지표시 일제점검을 통해 제수

용품 등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을 방지하였고, 다가오는 김장철에는 배추, 

고춧가루, 마늘, 양파, 대파, 생강 등의 양념류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

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.”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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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1. 전통시장 원산지 표시 캠페인 및 단속 현장사진

     2. 추석 명절 대비 원산지 표시 적발 사례

담당 부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책임자 과  장 이남윤 (054-429-4151)

원산지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이재필 (054-429-415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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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1  전통시장 원산지 표시 캠페인 및 단속현장 사진

청주 가경터미널시장 캠페인

추석 원산지 단속 현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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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2  추석대비 원산지 표시 단속 주요 위반사례

 돼지고기

 (경기 안양시 소재 축산물판매업체) 미국산과 캐나다산 돼지고기 목전지를 혼합

하여 돼지갈비를 제조·판매하면서 돼지갈비 원산지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

(위반물량 51,772kg / 위반금액 60,315만원) → 형사입건

 쇠고기

 (부산광역시 소재 일반음식점) 미국산 쇠고기 원산지를 미표시하여 판매

 (위반물량 410kg / 위반금액 410만원) → 과태료

 배추김치

 (충북 충주시 소재 일반음식점) 중국산 배추김치를 반찬용으로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

배추 국내산, 고춧가루 국내산·중국산으로 거짓표시 판매

 (위반물량 640kg / 위반금액 122만원) → 형사입건

 염소고기

 (강원 홍천군 소재 일반음식점) 호주산 염소고기를 국내산 염소고기로 거짓표시 판매

(위반물량 448kg / 위반금액 700만원) → 형사입건 

 선물용품(도라지정과·청)

 (경기도 성남시 소재 통신판매업체) 인도산 옥수수 조청을 원료로 가공한 조청으로 도라지

정과와 도라지청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 조청으로 거짓표시 판매

(위반물량 1,000kg, 위반금액 10,000만원)→ 형사입건


